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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등과 착유우

	 
	 
	가. 사료섭취량 및 유량
  젖소가 섭취하는 사료의 대부분은 빛이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유단계와 관계없이 자연상태(자연일조 건)에 있는 소들보다 인위적으로 빛을 16시간 비춰주고 8시간을 어둡게하므로서 사료섭취량과 산유량이 연구자들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표 1과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표 1. 점등(16시간 점등, 8시간 소등)시간과 사료섭취량 및 산유량 변화

	 
	 
	구분

장소(위도) 

빛 종류 

반응

산유량 증가
(kg/일) 

유지방,% 

사료섭치량
증가 

피터 등
(1978) 

미시간,미국
(북위 42°) 

형광등 

2.0 

불변

미조사 

피터,등
(1981) 

미시간,미국
(북위,42°) 

형광등 

1.4

불변

6.1% 

스타니시위스키(1985) 

미시간,미국
(북위 42°)

형광등 

2.2

0.16%
감소 

미조사

빌로데,등
(1989) 

쿼벡,케나다
(북위 47°)

형광등 

2.0

불변

불변 

에반스와 
헤커(1989) 

온타리오, 케나다
(북위 43°)

형광등 

2.8

불변

불변 

필립스와
스코필드
(1989) 

웨일즈,영국
(북위 53°)

형광등 

3.3

0.18%
감소 

1.4 

달,등(1997) 

메리렌드, 미국
(북위 39°) 

할로겐등 

2.2

불변

불변

렉슨,등
(1999) 

노르웨이
(북위60°~62°) 

형광등

0.5

미조사  

미조사

밀러,등
(1999) 

메리렌드,
미국
(북위 39°) 

할로겐등 

1.5

불변

3.5% 



	 
	 
	 
	 
	 
	 

	 
	 
	  표 1에서와 같이 젖소에 점등관리 기술은 피터 등이 1978년에 처음으로 젖소를 대상으로 9월에서 익년 4월까지 시험한 결과 자연일조 조건하에서 사육했을 때보다 장일조건인 형광등으로 16시간 불를 켜주므로서 산유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981년에 다시 한번 더 피터 등은 동일 장소(위도)에서 같은 시험을 10월에서 4월까지 수행한 결과 표2와 같이 빛을 16시간 점등하고 8시간 소등하므로서 자연일조 조건하에서 보다 산유량이 비유초기에 5.9%, 비유 말기에 7.3% 증가하여 평균 6.7%가 증가하였고 사료섭취량도 또한 1㎏ 더 많은 6.1%가 증가 하였다.

	 
	 
	 
	 
	 
	 

	 
	 
	표 2. 홀스타인 착유우의 점등시간과 사료섭취량 및 산유량

	 
	 
	구 분 

처 리 방 법 

16시간 점등+8시간 소등 

자연상태(자연일조) 

    산유량(kg/두/일)
       - 비유초기
       - 비유 중기~후기
    평균 


23.3
20.7
22.2 


22.0
19.3
20.8 

    사료섭취량(kg/두/일)
       - 비유초기
       - 비유 중기~후기
    평균 


16.2
18.9
17.4 


15.4
17.8
16.4 



	 
	 
	 
	 
	 
	 

	 
	 
	  본 연구에 공시한 젖소의 비유초기는 분만 37~74일, 비유 중기~후기는 분만후 94~204일이었으며 이때 사용한 불빛은 형광등으로 조도가 231~538Lux(평균 462)였고 자연광의 조도는 204~834Lux(평균 555)였다.
  한편, 표3과 같이 필립스 등(1989)은 착유우에 08:00~16:00까지의 자연광에 16:00~23:30과 05:30~08:00까지 481Lux의 점등을 했을 경우가 자연광 처리만 했을 때보다 산유량이 3.3㎏이 증가하여 약 15.8%가 증가하였고, 사료섭취량 또한 1.4㎏이 증가하여 약 8.6%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표 3. 점등시간이 착유우의 사료섭취량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구 분 

처 리 방 법 

점등 18시간-소등 6시간 

자연광 

    사료섭취량(㎏/일)
     산유량(㎏/일)
     유지방 함량(%)
     체중변화(㎏/일)
     BCS 변화 

17.6
24.2
  3.9
  -0.09
  -0.64 

16.2
20.9
  4.1
  -0.26
  -0.72 



	 
	 
	 
	 
	 
	 

	 
	 
	  유지율은 18시간 점등 + 6시간 소등 처리구에서 자연광 처리구보다 약 0.2% 단위 낮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유단백과 유당의 함량도 처리간에 차이가 없었다. 시험기간 동안 체중변화를 보면 점등시간을 18시간으로 연장하여 비춰주면 체중 및 BCS 감소가 자연광 조건하에서 보다 더 적었다. 

나. 점등시간과 젖소의 혈중 호르몬
  착유우의 산유량을 결정하는 유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종류는 ①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외에도 ②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부신피질자극호르몬(adrenocorticotrophic hormone, ATCH)과 갑상선 자극호르몬 및 난포자극호르몬(FSH),황체호르몬(LH) 등의 성선자극호르몬 및 성장촉진호르몬 등에 영향을 끼치며 ③ 그 밖에도 대사호르몬으로 인슐린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중에서 비유에 가장 중요한 역활을 하는 호르몬 중에 뇌하수체에서 분비하는 최유호르몬인 프로락틴(prolactin)과, 성장호르몬 및 갑상선호르몬 등이 일장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1) 프로락틴
  젖소의 우유생산 증가에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하는 이 프로락틴 함량은 점등 조절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점등 조절유무에 따른 육성우와 성우의 혈중 프로락틴 함량을 제시한 성적으로 성우의 혈중 프로락틴 수준이 18시간 점등 + 6시간 소등 처리구에서 20ng/㎖으로 자연일장 처리구의 14ng/㎖보다 42.9% 더 높았으나, 반면에 육성우는 이와반대로 18시간 점등 + 6시간 소등 처리구에서 30ng/㎖으로 자연일장 조건하에서의 41ng/㎖보다 다소 낮았다.

	 
	 
	 
	 
	 
	 

	 
	 
	 
	표 4. 젖소의 생육단계별 점등처리가 혈중 프로락틴 함량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처 리 방 법 

자연일장
(ng/㎖) 

18시간 점등 + 6시간 소등
(ng/㎖) 

성우(착유우)
육성우 

14
41 

20
30 



	 
	 
	 
	 
	 
	 

	 
	 
	 
	(2) IGF-1
  자연일장보다 불빛을 더 길게 착유우에 비춰주면 혈중 IGF-1의 농도가 변화되고 이로 인하여 산유량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연일장인 13시간 빛을 비춰줄 때보다 18시간까지 빛을 비춰 주는 시간을 연장하면 혈중 IGF-1의 농도가 현저하게 증가하며 이 결과로 산유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빛을 비춰주는 시간를 최대 18시간 연장한 개시 후부터 약 14일 경에는 혈중 IGF-1 농도가 현저하게 증가하며 시험 개시 28후에는 혈중 IGF-1의 농도가 18시간 및 13시간 점등처리시 각각 69 및 45 ng/㎖으로 18시간 점등시 약53.5%가 더 높았으며 시험개시 12주 후의 혈중 IGF-1의 농도도 18시간 점등시 13시간 점등보다 약 44.4%가 더 높게 증가하여 이로 인하여 산유량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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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점등과 임신우
   최근에 임신우를 대상으로 점등처리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표5와 같이 임신우는 착유우와 정반대로 8시간 점등을 한 단일처리구가 16시간 점등한 장일처리구보다 분만후 산유량이 38.1㎏으로 약 3.2㎏ 증가하였고, 유지방 함량은 16시간 점등한 장일처리가 8시간 점등한 단일처리구보다 0.05% 높았지만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유단백 함량은 유지방 함량과 반대 경향으로 단일리구에서는 3.08%으로 장일처리구에서의 3.02%보다 다소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와아울러 일일 건물섭취량은 장일처리구와 단일처리구에서 각각 10.6 및 11.9㎏으로 단일처리, 즉 점등시간을 줄여주므로서 사료섭취량이 증가하였다. 혈중 IGF-1의 농도는 장일처리 및 단일처리구에서 각각 78.9 및 86.0ng/㎖로 단일처리구가 약 9% 더 높았다. 이때 태어난 송아지의 생시 체중,체고 및 체장은 처리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5. 임신우의 점등처리시 분만우의 산유량 반응

	 
	구 분 

장일처리(16시간 점등 +
8시간 소등) 

단일처리(8시간 점등 + 16시간 소등) 

    산유량(㎏/일)
    유지방(%)
    유단백(%)
    체세포 지수(×105/ml)
    건물섭취량(㎏/일)
    IGF-1(ng/ml) 

34.9
4.04
3.02
1.91
10.6
78.9 

38.1
3.99
3.08
2.00
11.9
86.0



	 
	 
	 
	 
	 
	 

	 
	3. 점등처리효과
  젖소의 착유우나 임신우에 어두운 밤에 전등으로 불을 밝혀주는 시간을 조절해주면 생산성 증대를 조절할 수 있다. 착유우에는 점등 시간을 16시간 정도 늘려주면 자연일장 조건하에서 사육한 착유우보다 산유량 및 사료섭취
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착유우의 점등 처리 효과는 점등처리 개시후 약 10~20일 사이에 효과가 급격히 증가하며 9월이나 10월경부터 점등을 시작하면 유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반면에 임신우은 점등 시간을 8시간하고 소등을 16시간 해줄 경우 분만후 산유량 증대가 가장 컸다. 이와 같이 농가에서는 착유우나 임신우을 대상으로 밤에 불을 밝게 켜놓는 시간를 조절하여 손쉽게 생산성을 조절할 수 있다.



